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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게인스빌한인교회(손민석 목사) 

2022 년 12 월 18 일 “예수님의 비유(23) 장터의 아이들”(마 11:16-19) 

예수님은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 사이에 일어난 불통과 단절의 모습을 당시 세대에 비유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장터의 아이들 

아이들은 종종 어른들을 모방하여 놀이를 만듭니다. 당시에 아이들에게 흥미를 끈 장례식과 
결혼식은 곧 아이들의 놀이거리가 되었습니다. 결혼식 놀이에서는 누군가 피리를 불면 함께 흥을 
내며 춤을 추고, 장례식 놀이에서는 누군가 곡을 시작하면 우는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합이 맞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이 모습을 불신앙의 세대에 비유하십니다.  

침례 요한은 금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보고 귀신들려 미쳤다고 
합니다. 반면, 예수님은 세리들/죄인들과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시니 저 사람은 마구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세속적 사람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먹고 마시는 행동은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교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진리와 단절의 상태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대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신앙의 
스타일이나 방식이 다른 것을 멸시하고 싫어합니다. 자기 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단적으로 단절이 일어나면 심각해지기도 합니다. 세대간, 종교집단, 이념집단 같은 곳에서 볼 수 
있고, 또 다른 예는 도덕의 단절, 학문의 단절, 문화와 정서의 단절 등입니다. 단절을 맛볼 때 
사람은 씁쓸하고 서운하고 무기력하고, 소외를 느끼죠. 더 나아가 분노하고 비판하고 적개심도 
품습니다.  

예수님 세대나 이 세대 속에서 장터의 아이들과 같은 모습을 종종 봅니다. 

 

[2] 신앙의 양면 수용 

유대인들은 위에서 말한 요한과 예수님이 보여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질적 모습을 배척합니다.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구주를 만나 잔치와 같은 기쁨을 누리는 신앙의 
진수를 보지 못합니다. 

요한과 예수님은 상반된 모습이 아닌 하나님 나라 안에서 허락된 백성의 축복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유대인들은 신앙의 형식화, 화석화로 인해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진리에 대한 
공감과 수용이 없습니다. 그 결과는 심판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3] 지혜가 한 옳은 일 

예수님은 요한 편을 들어주셨고, 결론적으로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하십니다. 지혜(헬: 소피아)란 예수님의 의인화 명사입니다.  

당신이 하신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비난하는 먹고 
마시는 일이 옳은 일이라는 뜻입니다. 구주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잔치를 열어주었다는 것이죠. 
이 뿐 아니라 11:5 에 열거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구약에 예언되었고, 이제는 성취되어 옳다고 
인정받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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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의 연수를 더해갈수록 유대인처럼 화석화되어서 진리를 간과하면 안 되겠습니다. 본문은 
양쪽을 수용하는 통합적이고 균형있는 진리의 사수가 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삶에서 
한 걸음씩 충실히 배워가면 삶의 많은 단절과 불통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기 스타일에 맞는 진리의 한 편에만 쏠리지 말고 유연하면서도 열정적으로 본질을 보는 눈을 
주님께 잘 배우는 축복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진리는 다각적은 면을 포함합니다. 내가 한 쪽에 쏠려 미처 보지 못했던 진리의 세계가 
있었다면 나누어 봅시다. 

2. 본문 교훈에 비추어 볼 때, 주님께서 오늘 날 우리 교회와 가정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